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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필립스LCD, 잇따른 악재로 추락
12월12일 추가 2만5850원으로 급락 … LCD 부진에 가격담합 조사받아

LG필립스LCD가 영업실적 부진에 국제 카르텔 조사 등 악재가 겹치면서 52주 최저가를 갱신하는 등 급락세

를 면치 못하고 있다.

LG필립스LCD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2월12일 오전 한때 2만4950원까지 하락하면서 저가를 기록한 뒤 11일보

다 1150원(4.26%) 하락한 2만5850원에 장을 마쳤다.

증시주변에서는 주가급락이 외국인 투자자들 가운데 로스컷(손절매)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동부증권 이민희 반도체․디스플레이 담당 애널리스트는 “LG필립스LCD의 주가하락은 기본적으로 시황악화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10월과 11월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호전됐으나 12월 들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면서 

“2006년 4/4분기에는 10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2007년 1/4분기에는 2배 수준인 20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또 “국내 증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정보기술(IT)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LG필립스LCD 등 디스플레

이 업종의 주가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증권의 정창원 애널리스트도 “현재 액정표시장치(LCD)시황을 놓고 볼 때 2007년 바닥권을 형성할 것으

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언제가 될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매수를 권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LCD 시장의 시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LG필립스LCD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

다고 11일 공시해 주가하락을 부추겼다.

공정위 조사는 LCD업계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사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 도쿄법인과 미국 새

너제이 법인도 각각 해당국가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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